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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작성일: 2010년 02월 25일 (금) 오후 2시

        

작성자: 분당제일 전미정 순회사

* 이날 새벽기도 중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꼬옥 안아 주

셨는데, 평소보다 따뜻한 기운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

다. 이때 성령님께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섭리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같은 날 월명동에서 있은 교역자 모임 기도 중 예

수님께 "주님, 정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였는데, 이때 주님은 "그래 나도 너를 목

숨 걸고 사랑한다. 그래 나도 너희를 목숨 걸고 사랑한

다.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그래야 진정 너희와 내가 사랑으로 일

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어 섭리인들이 사랑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메

시지를 주셨습니다.  

<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

생명을 건 역사가 생명을 낳는다. 

사랑을 회복한 역사가 사랑의 영체를 낳는다. 

나의 말에 감동하는 자 감동하는 말이 나갈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온전한 역사는 너와 내가 같이 하는 것이다. 

온전한 역사는 영과 육이 같이 하는 것이니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또한 너희가 너희와 하나 되어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다. 

나를 위로하는 자, 내가 그를 위로할 것이다. 

내게 고백하는 자, 내가 그 고백을 들을 것이다.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는 자, 

내가 그 염려하는 것을 살펴주고 

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나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뜻을 이루는 자, 사랑을 이루는 자이다. 

내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 내 뜻을 온전케 하는 자이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은 

나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야.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너희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너희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살피는 자들,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자들이 되어야지. 

따뜻한 섭리사 만들어 다오. 

사랑의 질서를 이루는 섭리사 만들어 다오. 

내 사랑을 듣고 끝나는 

허망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 

절대 내 아버지의 뜻 이룰 수 없다. 

나의 사랑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이루고 너 안에 이루고 

우리 모두 안에 하나로 이루어 내는 사랑이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 살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랑 형제에게도 실천하여 이루어 다오. 

따뜻한 섭리, 사랑으로 품어주는 섭리, 

서로 보듬어 주는 섭리, 

서로의 인격 존중받는 그런 섭리, 

그런 섭리사 나의 신부가 이루어야 할 섭리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섭리다. 

아픈 자들 살펴주어라. 

잘 하는 자들 칭찬하여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뒤쳐진 자들 어미의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방황하는 자들 말씀과 사랑의 정성으로 잡아주어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서로 동등한 사랑이나 

근본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상대 사랑은 나 예수이나 

우리 삼위의 근본 사랑은 궁극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니 

절대적인 사랑 근본의 사랑을 중심하여라.

그러나 상대체 없는 사랑은 얼마나 외로운 사랑이냐. 

사랑할 대상체가 없는 사랑은 얼마나 쓸쓸한 사랑이냐. 

그러니 나와 너희 사랑하되 

아버지를 더 근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하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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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적 개성의 사랑 꼭 필요하다. 

이것이 사랑의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냐.

나는 누구 편도 될 수 없다. 

너희 모두 나의 신부들이니 

사랑으로 편을 가를 수 없고 

누구의 옳고 그름 따질 수 없다.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 뜻에 맞는 사랑이 기본이니 

그 일체된 만큼 내 앞에 신부자격 갖춘 만큼 

대접 받는다. 

온전해 진다.

내 뜻은 너희들끼리 옳고 그름으로 분란 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사랑으로 화평 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서로를 존재케 하는 것이지. 

내 여인, 그 사랑 내 마음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고 있지?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이들에게 하나 되는 역사 꼭 필요하다는 것 얘기해줘. 

내 신부 사랑한다. 

    

                             너희의 신랑 주 예수.


